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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해설1)

김정범의 시리즈-- ‘Head’ 

김정범의 시리즈는 전통 도예기법과 현대 조형언어가 융합된 작품으로 각각의 머리Head , ‘ ’ 
형상은 인간 존재에 대한 다층적인 질문을 던진다.

형상과 색채의 상징1. 

노란 얼굴과 파란 배경은 태양과 물 빛과 의식의 이중성을 상징한다, .

좌우 비대칭의 얼굴 구도는 자아의 분열성과 시간의 층위를 상기시킨다.

각기 다른 눈 모양 입술 표현 패턴 장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기억을 반영하며 관객에게 다양, , , 
한 해석의 층위를 제공한다.

기호와 텍스처의 조화2. 

스파이럴 소용돌이 입체도형 기하무늬 등은 고대 기호와 현대 디자인 언어가 공존하는 조형( ), , 
적 실험이다.

검은색 부조나 붉은 점 점선은 신체와 감정 에너지의 흐름을 상징하며 신화적 우주적 스토, , , ·
리텔링의 맥락을 형성한다.

도예적 재료성과 회화적 감성의 결합3. 

전통적인 세라믹 타일 기법에 회화적 색면 분할과 패턴이 결합되어 있다.

청화 백자 문양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영역은 동양적 감성과 프랑스에서 수학한 작가의 다문
화적 조형 감각을 모두 반영한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얼굴 이 아니라 기억 정체성 문화 시간의 층위를 시각화한 상징적 자‘ ’ , , , , 
화상이자 시대의 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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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문 김정범 시리즈에 나타난 의식의 파편화와 기계적 은유[ | 'Head' ]

김정범의 시리즈는 단순한 도예 조형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Head' , 
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강렬한 대비 얼굴의 좌우 분할 추상적 문양. , , 
들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 어떻게 기계화된 시대에 의해 해체되고 재조립되는지를 시각화한
다 특히 그의 도자기 작품 속 얼굴은 전통적 자화상이 아니라 신경망 이미지와 데이터 패. ' ' , 
턴을 연상시키며 의식의 미메시스 모방 라는 현대의 기술적 철학적 질문을 유발한다 이 작품( ) · . 
들은 도자라는 전통 매체를 통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 .

큐레이터 전시 서문 의식의 표면들 김정범의 시리즈[ | " : Head "]

우리는 지금 인간의 뇌와 감정 기억마저도 데이터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범, , . 
의 시리즈는 이러한 현실에 예술이 응답하는 방식의 한 예입니다 그는 전통 도자기 'Head' . 
기법 위에 회화적 색채와 기호적 조형 언어를 결합하여 단순한 얼굴 형상을 넘어서 의식의 , ‘
지도를 그려냅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절단선 기하 문양 이질적 색면은 모두 우리 자아의 파’ . , , 
편화와 기술문명의 간섭을 은유합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라고 말. ' '
할 수 있는지를 사유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관람객은 여기서 인간성과 기술성의 경계에 선 . 
현대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철학적 평론 미메시스에서 뉴로미메시스로 김정범의 도예가 묻는 인간[ | : ]

플라톤의 미메시스가 이데아의 모방이었다면 세기의 미메시스는 의식의 코드화다 김정' ' , 21 ' ' . 
범의 시리즈는 고대 그리스의 미메시스 개념을 현대 뇌과학과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적 Head 
맥락으로 확장시킨다 그는 인간 얼굴이라는 보편적 상징을 통해 자아와 정체성이 어떻게 기. , 
술에 의해 가공되고 재현되는지를 묻는다 그 얼굴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상 이 아니라. (icon) , 
디지털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감정의 시뮬라크르처럼 보인다 김정범의 작업은 미적 오브제를 . 
넘어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과연 생각하는 주체인가 생각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 , 



인가 그의 도예는 인간의 뇌를 닮은 흙의 재질 속에 시대의 철학을 새긴다? , .

그의 예술은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되묻는 철학적 도전이다 앞으로의 작업에서. 
는 의식 이전의 물질성 비언어적 기억 기계의 공감 등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지층이 더욱 ' ', ' ', ' ' 
두터워질 것이다 김정범은 기술과 인간의 경계지대에서 예술의 새로운 윤리를 탐색하는 예언. 
자적 작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글 이윤경 박사 트리니티시스템, ( )


